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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intention to donate hematopoietic stem cell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Methods: The subjects include university students who visited the campaign for the 
registration of hematopoietic stem cell donation held at H university on September 28, 2019 and October 2, 2019. Results: 
The intention to register for hematopoietic stem cell donation and empirical attitude (r=.72, p<.001), instrumental attitude 
(r=.64, p<.001), directive norm (r=.53, p<.001), technical norms (r=.55, p<.001) and self-efficacy (r=.86, p<.001)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self-efficacy (β=.66) and empirical 
attitude (β=.23)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Conclusion: Educational and promotional programs to increase the 
intention to register for hematopoietic stem cell donation need to be developed to help increase students’ self-efficacy 
and help them develop a positive experiential attitude. In addit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termine whether the 
intention to register in hematopoietic stem cell don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can lead to actual registration and 
donation after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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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서구화된 식사와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혈액암의 발

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혈액암은 혈액이나 조혈기관(골수), 림

프기관 등에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 림프종이나 다발성 골수종

과 같은 질환을 포함한다. 혈액암의 발생률은 전체 61개의 암

발생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5.4%이다(Statics Korea, 2020). 하

지만 2005~2015년 동안의 혈액암 신규 진단의 추이를 보면, 혈

액암 환자 숫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골수성 백혈

병은 2006년부터 매년 2,000여 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진단되

고 있고,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 세포 신생물도 2008년에 

처음으로 1,000여 명의 환자 수를 돌파한 이후, 2014년도부터 

50%p가 증가한 1,500여 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

(You et al., 2017).

혈액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및 방

사선치료가 있고, 2차적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이 있다. 조혈모

세포 이식은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을 만들어내는 조혈모세포

를 골수의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이식함으로써 조혈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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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이다. 잔존해 있는 백혈병 세포를 제거하

고 이식을 받기 때문에, 조혈모세포의 이식은 높은 생존율을 보

여준다(Kim, 2010). 조혈모세포 이식은 공여자와 환자가 혈연

관계인 혈연간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방법과 공여자와 환자가 

비혈연관계인 비혈연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방법이 있는데, 최

근 의학의 발전과 출산율 저하 등의 환경적 변화로 인해 혈연관

계에서의 기증보다 비혈연 조혈모세포의 기증의 요구도가 증

가하고 있다.

Korea Marrow Donor Program [KMDP](n.d.),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2020)의 통계에 따르

면 2015년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실적은 18,903명이었

으나 2016년에는 16,922명, 2017년에는 16,9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증희망자 중 HLA (Human Leucocyte 

Antigen)의 일치로 이식이 된 경우는 2016년 561명, 2017년 

564명이었다(Korean Redcross Blood Services, 2019). 이처

럼 실제 비혈연간 HLA유형이 일치하여 이식할 수 있는 경우

는 수천~수만분의 일의 확률이다. 또한 연도별 누적 이식대

기자는 2012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8년에는 누적이식대기자의 수가 4,528명이다(KONOS, 

2020). 이에 비혈연간 조혈모세포기증희망 등록은 더욱이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계획행위이론은 인간행위의 직접적인 결정인자로 행위의

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행위의도는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3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

았다(Ajzen, 1991). 행위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어떤 행위에 대

하여 내리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의미하며, 주관적 규

범은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개인이 인지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요인이다. 지각된 행위통제

는 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인지하는 쉬운 혹은 어려

운 정도로써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에 예측되는 장애물 등을 반

영하는 것이다(Ajzen, 1991). Ajzen (1991)은 이 세 가지 변인

을 각각 두 개의 하위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행동에 대한 

태도는 경험적 태도와 도구적 태도로, 주관적 규범은 지시적 

규범과 기술적 규범으로,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자기효

능감과 통제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Cha, 2010).

계획행위이론은 백신 접종의도, 금연행위, 운동행위 등 다

양한 행위를 예측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에 사용되어 왔다(Kim 

& Choi, 2014; Lee, 2014). 하지만 국내에서 계획행위이론에 

근거하여 장기기증행위에 대하여 보고한 선행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계획행위이론에 근거한 조혈모세포기증 의도

와 행위에 관련한 논문은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획행위이론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조혈모세포 기

증희망등록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조혈모세포기

증을 활성화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계획행위이론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

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헌혈경험, 계획

행위이론 관련변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의도를 파

악한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건강상태, 헌혈경험에 따

른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의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계획행위이론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2018년 9월 28일과 2019년 10월 2일에 H대학교

에서 진행된 조혈모세포기증등록 캠페인 부스를 방문한 대학

생이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의 수는 중간 효과크기 .15, ⍺
는 .05, 검정력 .85, 예측요인의 수 7개를 설정하고 다중회귀분

석에 필요한 최소표본의 크기를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

용한 결과 115개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캠페인시 수집한 자

료를 활용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은 받지 않았

다. 자료수집 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비

밀 보장과 설문지 내용이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원하지 않을 시는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

다. 연구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캠페인 부스 방문학생을 제외하

고, 연구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혈모세포기증과 관련한 교육을 받기 전에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결과, 총 126명이 응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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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문지 검토 결과, 불완전한 설문결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어 수집된 모든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태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의도에 대한 태도는 Cha (2010)

가 장기기증희망등록의도에 적용한 도구의 ‘생존시(뇌사시, 

심장사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장기기증’을 ‘조혈모세포’

로 바꾸고 조혈모세포 기증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태도의 하위 개념인 경험적 태도와 도구적 태도는 각각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나쁘다’가 1점, ‘매우 좋다’가 

7점인 7점 척도로 평가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Cha (2010)의 연구에서 경험적 태도와 도구적 태도

의 신뢰도 Cronbach’s ⍺는 각각 .88과 .86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각각 .93과 .88이었다.

2) 주관적 규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의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Cha 

(2010)가 장기기증희망등록의도에 적용한 도구 가운데 가족 

동의획득의도와 관련한 항목과 ‘생존시(뇌사시, 심장사시)’라

는 문구를 삭제하고, ‘장기기증’을 ‘조혈모세포’로 바꾸고 조혈

모세포 기증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주관적 규범의 

하위 개념인 지시적 규범과 기술적 규범은 각각 3문항으로 ‘매

우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7점인 7점 척도로 평가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벅 규범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Cha (2010)의 연구에서 지시적 규범, 기술적 규범의 신뢰

도 Cronbach’s ⍺는 각각 .90와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92와 .95였다.

3) 지각된 행위통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의도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Cha (2010)가 장기기증희망등록의도에 적용한 도구의 ‘생존

시(뇌사시, 심장사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장기기증센터’

를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으로 바꾸고 조혈모세포 기증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지각된 행위통제의 하위 개

념인 자기효능감과 통제신념은 각각 3문항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7점인 7점 척도로 평가된다. 점수

가 높을수록 주관벅 규범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통제

신념의 마지막 문항은 역문항으로 매우 그렇다가 1점, 매우 그

렇지 않다가 7점으로 하여 평가된다. Cha (2010)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통제신념의 신뢰도 Cronbach’s ⍺는 각각 .87

과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98과 .39였다. 통제신념도

구의 신뢰도가 너무 낮아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4) 기증희망 등록의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의도는 Cha (2010)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의도에 적용한 도구의 ‘생존시(뇌사시, 심장사시)’라

는 문구를 삭제하고, ‘장기기증’을 ‘조혈모세포’로 바꾸고 조혈

모세포 기증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3문항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7점인 7점 척도로 평

가된다. Cha (2010)가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9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8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헌혈경

험에 따른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의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였

다. 계획행위이론 관련 변수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의도

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였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의도에 대한 계획행

위이론 관련 변수의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후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

정은 다중공선성, 잔차, 공선성통계량 등으로 확인하였다. 잔차

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중공선성 진단분석 결과, 공차한계

(tolerance)가 0.144~0.518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

(VIF)는 1.930~6.954로 10 이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

재하지 않았다. 잔차분석결과 Durbin Watson 검정결과 1.772

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의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나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헌혈경험

조사대상자는 여성이 82.5%였고, 나이는 평균 20.8±3.94세

였으며 20세 이하가 68.3%였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42.9%였

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65.1%, 보통이다 22.2%, 건강

하지 않다 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헌혈경험은 평균 3.75± 

5.76회이었으며, 3~4회 27.8%, 경험이 없는 경우 26.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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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Subjective Health, Blood 
Donation Experience (N=126)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22 (17.5)
104 (82.5)

Age (year) ≤20
≥21

 86 (68.3)
 40 (31.7)

 20.8±3.94

Religion Yes
None

 54 (42.9)
 72 (57.1)

Subjective health 
condition

Healthy
Normal
Non healthy

 82 (65.1)
 28 (22.2)
 16 (12.7)

Blood donation 
experience

0
1~2
3~4
≥5

 33 (26.2)
 29 (23.0)
 35 (27.8)
 29 (23.0)

 3.75±5.76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Related Variables related to Intentions of Registration of Hematopoietic Stem Cell 
Donation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N=126)

Variables Categories n Range M±SD Min. Max.

Attitude toward behavior Experiential 
Instrumental

3
3

1~7
1~7

5.89±1.14
6.19±0.95

2.00
3.00

7.00
7.00

Subjective norm Injunctive
Descriptive

3
3

1~7
1~7

5.24±1.48
5.12±1.54

1.00
1.00

7.00
7.00

Perceived behavior control Self-efficacy 3 1~7 5.78±1.47 1.00 7.00

Intention of enrollment of hope for donation 3 1~7 5.50±1.62 1.00 7.00

회와 5회 이상이 모두 23.0%였다(Table 1). 

2. 계획행위이론 관련 변수의 특성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에 관한 경험적 태도의 평균은 5.89 

±1.14점, 도구적 태도의 평균은 6.19±0.95점이었다. 지시적 규

범의 평균은 5.24±1.48점, 기술적 규범의 평균은 5.12±1.54점

이었다.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5.78±1.47점이었다. 조혈모세

포 기증희망등록의도의 평균은 5.50±1.62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헌혈경험에 

따른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의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헌혈경험에 따른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의도의 차이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4. 계획행위이론 관련변수들 간 상관관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의도와 경험적 태도(r=.72, p<.001), 

도구적 태도(r=.64, p<.001), 지시적 규범(r=.53, p<.001), 기

술적 규범(r=.55, p<.001), 자기효능감(r=.86, p<.001)이 모

두 유의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5.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의도에 미치는 영향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계획행위이론의 

변수들 중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76.2%

로 나타났다. 투입한 변수들 가운데 자기효능감(β=.66)과 경험

적 태도(β=.23)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의도의 영향요인

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계획행위이론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

다. 그 동안 계획행위이론에 근거한 행위의도의 선행요인에 관

한 연구는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3

가지로 구분하여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Ajzen (1991)

이 각 요인마다 두 개의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6개의 요인에 

대해 제안한 수정된 계획행위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그

동안 조혈모세포 기증의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비하여 장기

기증의도 및 헌혈의도를 분석한 연구결과도 함께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에 따라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헌혈의도를 분석한 

Kim과 Choi (2014), Cha (2009)의 결과와 같았다. 그러나 장

기기증서약의도를 분석한 You, Park, Min, Ha와 Kim (2015)

의 연구에서는 여성에서 서약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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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Intentions of Registration of Hematopoietic Stem Cell Donation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and Blood Donation Experience (N=126)

Variables Categories
Intentions of registration of hematopoietic stem cell donation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5.39±1.73
5.53±1.60

-0.36 .718

Age (year) ≤20
≥21

5.57±1.55
5.38±1.78

0.63 .532

grade 1st
2nd
3rd
4th

5.47±1.52
5.44±1.82
5.94±1.47
4.90±1.88

0.85 .471

Religion Yes
None

5.67±1.52
5.39±1.69

0.56 .342

Subjective health condition Healthy
Normal
Non healthy

5.50±1.64
5.76±1.47
5.10±1.75

0.84 .433

Blood donation experience 0
1~2
3~4
≥5

5.07±1.96
5.68±1.42
5.62±1.53
5.68±1.62

1.10 .352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heory of Planned Behavior-Related Variables and Registration Intention of Hematopoietic Stem 
Cell Donation Hope (N=126)

Variables
Experiential Instrumental Injunctive Descriptive Self-efficacy IRHD

r (p) r (p) r (p) r (p) r (p) r (p)

Experiential 1

Instrumental .86 (＜.001) 1

Injunctive .56 (＜.001) .48 (＜.001) 1

Descriptive .59 (＜.001) .48 (＜.001) .92 (＜.001) 1

Self-efficacy .67 (＜.001) .60 (＜.001) .26 (＜.001) .54 (＜.001) 1

IRHD .72 (＜.001) .64 (＜.001) .53 (＜.001) .55 (＜.001) .86 (＜.001) 1
IRHD=Intention of registration of hope for donation.

Table 5. Effects of Intentions of Registration of Hematopoietic Stem Cell Donation (N=126)

Variables β B SE t p

Experiential .23 .33 .14  2.42 .017

Instrumental .02 .04 .15  0.27 .897

Injunctive .04 .04 .12  0.33 .838

Descriptive .01 .01 .12  0.06 .619

Self-efficacy .66 .73 .07 10.97 ＜.001

R2=.77, Adjusted R2=.76, F=81.25, p＜.001

에 대해 You 등(2015)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화 과정을 통해 

타인을 돌보는 역할을 학습하였기 때문이라고 제언하였으나, 

성에 따른 연구결과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을 위해 

앞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나이에 따른 기증희망등록의

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과 Choi 

(2014), Cha (2009), You 등(2015)의 결과와 같았다. 그러나 장

기기증희망등록의도를 분석한 Cha (2010)와 조혈모세포 기증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Kwok 등(2015)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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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을수록 장기기증희망등록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Cha (2010)는 어린 사람일수록 유교적 관습에 영향

을 덜 받기 때문에 장기기증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추측

하였으나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것을 제언하였다. 종교와 주

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기증희망등록의도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나 Kim과 Choi (2014), Cha (2009), Woo와 Park 

(2017)의 결과와 같았다. 본 연구에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

록의도에 과거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하였으나, 

장기기증은 사람의 일생에서 반복경험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Cha, 2010). 이를 고려해 장기기증과 유사하게 자신의 신체 일

부를 기증하는 과거 헌혈경험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헌혈

경험에 따른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나 Cha (2010)의 결과와 같았다. 그러나 Park과 

An (2017)의 빈도분석에 의하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가운

데 헌혈경험이 있는 사람이 85.3%로 헌혈경험자가 기증희망등

록의도가 높았다는 것은 추후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조혈모세포 기

증희망 등록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조혈모세포기

증 교육 경험 유무, 조혈모세포 기증과 관련해 주위사람과 이야

기를 해본 경험 등을 추가해 관계를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계획행위이론의 변수에 따른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의도는 경험적 태도, 도구적 태도, 지시적 규범, 

기술적 규범, 자기효능감 모두 유의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 이는 계획행위이론의 세 가지 변인에 대하여 생존시 장기

기증 의도를 분석한 Kim과 Choi (2015)의 연구에서 태도, 주

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모두 장기기증 의도에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

수로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

기증 등록의도 또는 헌혈의도를 분석한 Cha (2009, 2010), You 

등(2015)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자기효능감이 행위의도에 미

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Song, Jang과 Kim (2009), Ryu와 Park (2017), Woo와 

Lee (2019)의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행위의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선행변인인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

하다. 하지만 Ryu (2018)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직 및 장기기

증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89.4%가 교육을 받

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조직 및 장기기

증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필

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기증에 대한 많은 교육이 이루어

지는 가운데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때 ‘나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을 할 수 있다’ 

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이 개발

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경험적 태도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의도

의 또 하나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Cha (2009)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경험적 태도는 행위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정, 행

위에 대한 ‘좋다/나쁘다’, ‘유쾌하다/불쾌하다’와 같은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의미하는 도구적 태

도와 다르게 행위 자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상

태를 뜻한다(Rhodes & Courneya, 2003). 이는 조혈모세포 기

증등록 행위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개인의 감정이 등록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 및 홍보를 통

해 조혈모세포 기증등록 행위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기증 등록을 통해 ‘내가 기분이 좋

아질 수 있는 행위’임을 보다 더 강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 가운데 조혈모세포 장기기증에 초점을 

맞춰 계획행위이론의 하위변수에 따른 등록의도를 파악하고

자 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1개 

대학교 내 캠페인 부스를 방문한 학생을 대상으로 비확률적 표

집방법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 전체 대학생에게 적용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확률적 표집방법에 의한 반

복연구를 통해 계획행위이론에 근거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계획행위이론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조혈모

세포 기증희망 등록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조혈모세

포 기증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계획행위이론 변수 

중 경험적 태도, 도구적 태도, 지시적 규범, 기술적 규범, 자기효

능감이 모두 대학생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의도와 유의

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가운데 대학생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기효능감과 경험

적 태도이며,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의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경험적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발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의

도가 실제 등록행위 및 등록 후 기증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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